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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, 위기를 기회로
전북대, 전북연, 전북도 4차산업 혁명과 전북 몫 찾기 세미나

○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도, 전북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과 조기대선으로 급변

하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

의했다.

○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연구원, 전북도는 21일 상과대학에서 ‘4차 산업혁명 

시대 전라북도 경제발전 전략과 전북 몫 찾기’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

했다.

○ 이날 세미나 1주제에서 전북대 엄영숙 교수는 “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여

건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과 농업관련 가치사슬을 연계해야 한다”고 밝

혔다.

○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상준 교수는 “전북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

해 빅데이터 인력양성과 창업 인프라 구축, 장단기 박데이터 산업 육성정책 

수립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○ 1주제 마지막 발표자인 최남석 교수는 “한미 FTA 재협상과 미․중 무역전

쟁은 전북지역 자동차, 기계, 섬유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”며 “수출국과 

납품선, 수출 상품 등 다변화 전략”을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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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번째 주제인 ‘전북 몫 찾기’에서 나종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은 “농업사회에

서 전북은 자주성을 정체성으로 지켜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

버렸다”며 “며 “원래의 정체성을 찾아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

한목소리를 내야 한다”고 단합을 강조했다.

○ 마지막 발표에 나서 전북연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세계적 정치철학자인 마

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근거로 격차 바로잡

기,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, 다양성 증대를 제시했다”며 “전북 몫 찾기는 지

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격차 바로잡기”라고 밝혔다.

○ 이남호 총장은 “전북 발전에 대한 아젠다 및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, 공

정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”고 취지를 밝혔다.

○ 전북연 강현직 원장은 “전북 몫 찾기는 국가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과거 불

이익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과 실천이다”고 밝혔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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